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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사례연구: Case Study

다문화기관의 생존을 넘어 사회혁신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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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전국에 1,000여개의 다문화 기관들이 활동 중이다. 그중 정부주도형인 

여성가족부 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210여 곳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들은 대부분 

정부·민간 혼합형이거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이다. 정부주도형 기관들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운영비가 지원되지만 정부·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은 

운영비를 기부금 또는 후원금에 의존한다. 그러나 경제위기의 도래로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정부·민간 혼합형이나 민간주도형 기관들의 자립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이러한 전망과는 달리, 지원 대상들과 다문화이슈는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날 

전망이다. 국내 이주민의 수는 매년 증가추세이다. 향후 2050년이 되면 전체인구의 

10%가 외국인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외국인의 정주화 그리고 가족이민 증가에 따른 

상이한 종교와 문화에 대한 편견 없는 이해와 대화가 강조될 것이며, 학교교육정책, 

직업양성, 노동시장정책, 동등한 노동조건과 사회보장 요구, 사회적 차별에 대한 

계몽정책 등 다양한 다문화 이슈도 부각될 것이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다문화 이슈를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의 자립 여부는 다문화 지원정책의 성패와도 연결된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이 지금의 운영구조를 개선하고 재정적 자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문화 관련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다문화 기관들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지난 13년 동안 창조적인 

다문화 사업들을 추진하여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일반 기부금이나 

후원금으로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립 기반 구축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은 필수적이었다. 마침내 요리조리아시아 협동조합을 만들어 청소년 공정여행 

프로그램인 세계로여행학교와 아열대채소 농장을 운영중에 있다. 뿐만 아니라 기업의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해외공헌사업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천다문화통합지원센터가 그동안 진행해 온 청소년 공정여행과 

아열대채소 농장을 다문화기관의 비즈니스 모델적 측면에서 사례 분석한 후, 벤치마킹을 

통해 민간주도형 다문화기관들로 확대시킴으로써 사회혁신의 기회를 증대시킬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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